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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인천시 부평캠프마켓 B구역 22개동
 ‘속내는 철거’”에 대한 설명자료

(4월 15일 중부일보 보도)

-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오염된 건축물 9개동 철거하기로 결정 -
- 현재 토양오염 환경정화에 따른 철거 외에 어떠한 철거계획도 없음 -

4.15.(목)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< 인천시 부평캠프마켓 B구역 22개동 

‘속내는 철거’ > 관련 설명자료입니다.

□ 주요 보도내용

○ 인천시가 캠프마켓 내 일제 강점기 당시 건물 등을 존치하겠

다고 시민들과 합의했으면서도 속내는 이들 건물을 철거할 

뜻을 갖고 있어 학술계에서 반발

○ 시는 존치하겠다고 합의한 22개동에 대해 ‘환경정화 및 공

원조성계획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철거 될 수 있

다는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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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설명 내용

  ○ 캠프마켓 신촌문화공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병창 및 주한미군

이 사용했던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최대한 보존해 활용하

는 주제공원임.

  ○ 지난 3월 25일 열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B구역 건축물 

총 31개동 중 토양오염 환경정화를 위해 오염된 건축물 9개동은 

철거하기로 하고, 국방부(한국환경공단)에 통보해 토양오염 환경

정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음.

  ○ 따라서, 국방부가 추진 중인 토양오염환경정화 작업으로 불가피

하게 철거되는 건축물 외에 현재 어떠한 철거계획도 없음.

  ○ 한편, 인천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국제공모를 통해 건축물 

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, 시민 및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등 

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임.


